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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포, 하수처리장 14만톤 증설

김포시는 1일 처리용량 4만톤인 김포 하수종말처리장을 8만톤으로 늘려 8월12일 준공했다.

김포 하수처리장은 현재 개발중인 사우동과 북변동 등 김포 시가지의 생활하수를 정화해 한강으로 흘려보

내게 된다.

김포시는 한강신도시 하수처리를 위해 2012년 7월까지 통진읍 수참리에 1일 처리용량 5만톤의 통진하수처

리장, 고촌면 신곡리에 1만톤을 처리할 수 있는 고촌하수처리장을 완공할 계획이다.

국비 400억원, 한강신도시 개발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 1400억원, 시비 128억원, 포스코건설 등 9개 건설기

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<푸른김포>가 342억원을 부담해 3개의 하수처리장 신ㆍ증설에는 총 2270억원이 투입

된다.

푸른김포는 20년간 하수처리장을 관리 운영한 이후 김포시에 관리권을 넘기게 된다.

신설되는 하수처리장은 지하에 하수 처리시설, 지상에 공원․체육시설․태양광발전 등을 갖추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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